
데이터 기반의 고전 읽기 교육*

— 논어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 인문학 강의 사례를 중심으로

1) 

류 인 태**

[초  록]

이 글은 논어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 인문학 강의 사례를 중심으

로 데이터 기반의 고전 읽기가 어떻게 가능하며, 그러한 방식의 접근

이 교육적 차원에서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간략히 정리한 것이다. 
해당 강의가 일반적이지 않은 디지털⋅데이터 기반의 교수방법론을 

차용하였으며 이로 인해 다소 실험적 성격을 지닌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글이 집중한 논증의 결론은 보편적 차원에서 수용되지 못할 

수도 있다. 다만 그러한 현실적 수용의 여부와 별개로 해당 강의에서 

논어 읽기에 적용한 데이터 설계⋅구축⋅해석의 과정은 고전을 

향한 비판적 접근이자 고전을 다루는 협업적 활동이자 고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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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서술한 것이다. 작은 지면이나마 한 학기동안 강의에 성실히 임해준 학생들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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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 제안으로 여겨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고 하겠다. 디지털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급격한 사회 변화 가운데 인문학 교육 또한 

새로운 형식의 리터러시를 고민⋅수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 글이 

던지는 시사점이 작게나마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1. 머리말

고전(古典) 교육이 현장에서 고전(苦戰)을 면치 못하고 있다1)는 이

야기는 과거 우스갯소리와 같은 말로 치부되었으나, 최근에는 교수자

의 폐부를 파고드는 심각한 현실이 되고 있다. YouTube, Netflix와 같

은 멀티미디어 기반의 웹과 앱 어플리케이션이 보편화됨에 따라 상대

적으로 책을 읽지 않는 경향은 더욱 가속화되고, 이에 따라 ‘읽기 문

화’ 자체가 급속도로 축소되어 가는 가운데 텍스트 미디어에 기초한 

인문학 리터러시를 대상으로 인문학 연구자의 자성적 비판마저 심심

치 않게 등장하는 상황이다.2)

대학은 디지털 중심으로 재편되는 사회적 변화를 교육 서비스로 수

용할 수밖에 없기에, 현장에서 ‘읽기’ 기반의 강의가 점차 축소되는 양

상은 인문학 연구자에게 저항할 수 없는 현실로 작용하고 있다. ‘읽기 

문화’의 축소는 전통적 방식의 텍스트 읽기 훈련에 치중해 온 인문학 

연구의 방향을 잃게 하는 원인이자 동시에 연구자들의 생존과 직결되

는 문제이기도 하다. 인문학 연구자에게 있어 대학은 거의 절대적인 

직업 획득의 장(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작금의 교육현실을, 디지

털 기술이 불러온 문화 변동의 과도기적 징후 정도로만 해석하고 넘

1) 백광호(2017), ｢디지털 시대의 고전 교육 방법 — 대학에서의 한문 고전｣, 한문

교육연구 48, 한국한문교육학회, p. 65.
2) 최근 출간된 ‘김성우⋅엄기호(2020), 유튜브는 책을 집어삼킬 것인가 — 삶을 

위한 말귀, 문해력, 리터러시, 따비.’와 같은 단행본을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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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가기에는 앞으로의 변화가 초래할 현실의 무게감이 너무 크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고전 읽기’ 강의는 ‘읽기’ 교육의 마지막 보루

에 해당한다. 읽지 않기에 그래서 피교육자로부터 소비되지 않아 없어

져도 되는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소비의 차원과는 별개로 읽기의 근

간으로서 현실에 유지되어야 하는 특수한 명분이, ‘고전’이라는 미디

어에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글은 고전 읽기를 목적으로 한 대학 강의에서 일종의 실험적 시

도를 수행한 것에 대한 기록이다.3) 질 높은 교육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형식의 강의가 아니라 실험적 교수

방안을 적용했다는 것에 대해 비난받을 여지도 있겠으나, 그 실험의 

형식이 교수자의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읽기’ 역량을 길

러주는 데 초점을 두고 설계된 것이라면 조금은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해당 강의에 대한 내용을 세세하게 전달하는 것을 목

적으로 삼기보다도 제목의 ‘데이터 기반’이라는 표현에서도 드러나듯

이, 고전 읽기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마련한 데이터 기반 환경의 특수

성과 그것을 매개로 작동한 강의의 몇 가지 특징을 요약하는 데 집중

하였다. 예컨대 본론의 첫 번째 장에서는 데이터 설계 과정이 고전을 

3) 이 글의 대상이 되는 강의는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전공과목으로 개설된 

<고전탐구세미나>이다. 해당 과목은 학부 3~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

로서, 동서양의 인문사회과학과 자연과학 분야의 고전을 읽고 함께 토론하는 

과정을 가짐으로써 고전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창의적 사고와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필자는 해당 과목의 기초 맥

락을 토대로 논어를 대상으로 삼아 PBL (Project-Based Learning) 기반의 디지

털 인문학 교수법을 적용함으로써, 약 20명 정도의 학생들과 함께 한 학기동안 

실험적 성격의 강의를 진행하였다. 해당 강의의 구체적 내용은 모두 [그림 1]의 

온라인 강의실에 정리되어 있다. 관련 내용은 대부분 학생들에 의해 작성된 실

습 과제와 발표 결과물로서, 본 강의에 참여한 학생들의 열정과 노고가 이 글을 

작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음을 밝히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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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2020~2학기 <고전탐구세미나> 온라인 강의실4)

대상으로 한 비판적 접근을 어떻게 유도하는지, 두 번째 장에서는 팀 

단위의 데이터 편찬 과정이 협업 활동으로서 어떠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세 번째 장에서는 데이터 해석의 과정이 어떻게 창의적 사유

를 촉발하는지에 대해 각각 논의하였다.
해당 강의 형식과 필자의 경험이 보편적인 것이 아니기에 그로부터 

도출되는 의미 또한 크지 않을 수 있겠으나, 한편으로 고전을 대상으

로 한 강의에 좀처럼 활용하기 어려운 데이터 리터러시5)를 핵심적인 

매개로 삼아 강의를 진행했다는 특수성에 초점을 둔다면, ‘고전 읽기’
라는 교육의 형식과 관련해 나름의 유의미한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

지 않을까 라는 작은 기대를 가져본다.

4) url: http://dh.aks.ac.kr/~red/wiki/index.php/DataDesignForClassics.
5) 데이터 리터러시(data literacy)는 데이터를 활용해 무언가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양식을 가리킨다. 규모가 큰 빅데이터 뿐만 아니라 스몰 데이터 또한 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관리하고 원하는 형식으로 가공⋅분석하

며 시각화⋅해석하는 프로세스를 통해 유의미한 사실을 발견하거나 문제 해결

의 단서를 찾는 비판적 이해의 과정으로 수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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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판적 접근으로서의 데이터 설계 과정

데이터 모델링은 대상으로서의 현실 세계를 데이터베이스로 옮기

기 위해 거쳐야 하는 추상화 과정이다. 현실의 대상을 구체적인 데이

터베이스로 만든다는 뚜렷한 목적 하에 그것을 가능하게끔 하는 데이

터의 논리적 조직을 도모하는 것이다. 본 강의는 학생들이 논어를 

읽는 과정에서 그 안에 담긴 내용을 모두 데이터화하는 것을 기본 전

제로 삼았기 때문에, 인문 지식이 품고 있는 다층적인 의미의 지점을 

데이터 사이의 관계로 세밀하게 조망할 수 있는 데이터 설계 방법을 

고려하였으며, 그에 따라 ‘온톨로지’(ontology)6)에 관한 내용을 기본적

으로 학생들에게 전달하였다.
온톨로지에 대한 이론적 근거와 그것을 활용한 인문 지식의 탐구 

맥락을 설명하였으며 추가적으로 논어를 대상으로 한 기초 온톨로

지를 설계하고 해당 내용을 학생들에게 제안함으로써, 탐구하려고 하

는 논어의 주제(domain)를 대상으로 한 온톨로지를 각자가 설계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학생들과 함께 

논어의 기본적인 구조를 살펴보았으며, 그에 대한 내용을 아래의 

[그림 2]와 같이 온톨로지에 기초한 지식그래프 형태의 시각적 결과물

로 표현해 공유하였다. 해당 그래프를 구성하는 Node (class, instance)
와 Edge (relation)의 요소는, 학생들 각자가 설계해야 할 논어 읽기 

온톨로지의 기초 뼈대로서 기능하게끔 하였다.

6) 온톨로지(ontology)는 현실 세계에서 관찰되는 대상 사이의 관계 및 여러 속성

을 컴퓨터가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표현한 체계로서, 클래스(class), 인스턴

스(instance), 속성(property), 관계(relation) 4가지 구성 요소로 표현된다. 온톨로

지를 작성하는 대표적 언어로, 웹상의 정보 처리에 활용되는 웹 온톨로지 언어

(OWL, Web Ontology Language)를 거론할 수 있다. 온톨로지는 인공지능(AI), 시
맨틱 웹(Semantic Web), 자연어처리(NLP)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식을 처리하고 

공유하기 위한 맥락으로 활용되고 있다.



48  인문논총 제78권 제1호 (2021.02.28.)

[그림 2] 교수자가 설계한 ‘논어 읽기’ 기초 온톨로지 적용 그래프 예시7)

데이터 모델링의 일환으로서 온톨로지에 대한 이해를 학생들에게 전

달하는 과정은, 컴퓨터 과학 영역에서 다루어지는 데이터 모델링 개념 
및 절차에 대한 전문 지식을 이해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에 복잡하지 

않을뿐더러 지나치게 어렵지도 않다. 예컨대 지식(knowledge)을 구성하

는 것으로서의 정보(information)와 정보를 조직하는 것으로서의 데이

터(data)의 위상. 클래스(class)에 속하는 개체(instance)와 개체가 갖는 

속성(property) 그리고 개체들 사이의 관계(relation)의 형식으로 구성되

는 데이터의 체계. 노드(node)와 엣지(edge) 기반의 네트워크 그래프로 

시각화 가능한 데이터의 양태. 이와 같은 지점들의 이해만 잘 전달하

여도 학생들은 자신만의 지식 세계를 설계하고 구현해나가는 데 있어

서 온톨로지를 능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인문 지식 또는 인문학적 문제의식을 대상으로 한 데이

터 모델링이 가능해진다는 것은, 대상으로서의 인문 지식을 데이터의 

7) url: http://dh.aks.ac.kr/~red/wiki/index.php/Analects.l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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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학생들의 탐구 방향 설정 사례 1: 논어와 정동(Affect)8)

차원에서 재구성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다는 것이며, 그것은 곧 기존

의 지식을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그로부터 자신만의 지식을 재현하는 

과정을 실현하는 것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인문 지식을 데이터로 다루는 목적과 기초 방법으로서 온톨로지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본격적으로 ‘무엇’을 탐구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토론 또한 진행하게 된다. 온톨로지에 대한 

기초적 이해는 탐구 주제가 데이터로 재구성될 수 있는 성격의 것인

지를 가늠하게 한다. 다루고자 하는 주제가 데이터로 재구성될 수 있

느냐 없느냐의 판단 또한 대상을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절차에 해당한

다. 이 때 탐구 주제에 대한 논의와 결정은 팀 단위의 학생들에 의해 

자율적으로 이루어진다. 위의 [그림 3]과 아래의 [그림 4]는 그에 대한 

구체적 예시이다.

8) 박대경⋅김현지⋅박기현⋅김세정⋅정상원, “Emotion and Affect From Analects”, 
url: http://dh.aks.ac.kr/~red/wiki/index.php/EmotionAndAffectFromAnalects (최종확

인: 2021년 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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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학생들의 탐구 방향 설정 사례 2: 한국정치인의 논어구절 인용9)

예컨대 논어에서 드러나는 정동(情動, Affect)을 다루어보고자 한 

학생들은, 위대한 스승으로 여겨지는 공자 역시 인간적 번뇌가 있었을 

것이라는 전제로 탐구 주제를 기획하였다. 논어에 기록된 공자의 발

화 가운데 감정이 직간접적으로 드러나는 구절이 많을 것이라는 생각

에서 출발한 것이다. 한국정치인의 논어 구절 인용 사례를 검토해보

고자 한 학생들은, 논어라는 텍스트 내부에 집중하기보다는 논어
가 외부의 정보 요소와 관계 맺을 때 드러나는 유의미한 시사점이 무

엇인지를 발견하고자 한 의도에서 출발하였다. 딱딱한 형식에 얽매이

지 않고 대상을 들여다보고자 하는 말랑말랑한 시각이 돋보이는 탐구 

주제라 해야 할 것이다.
주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교수자의 역할은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논의하는 현장에 참여해 각 주제의 인문학적 의미와 담론으로서의 가

치를 함께 토론하는 것이다. 이때 교수자는 대상에 대한 기본적 이해

9) 전수빈⋅고주연⋅박재현⋅김택민, “Quote from Analects”, 
url: http://dh.aks.ac.kr/~red/wiki/index.php/QuoteFromAnalects (최종확인: 2021년 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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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에 대한 지식을 학생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불필요하거나 무의미한 주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논의

되고 그것이 최종적인 탐구 대상으로 선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라 하겠다. 예컨대 토론이 어려울 정도로 지나치게 추상적인 개

념이나 오랜 기간 학술적으로 논쟁이 되어왔음에도 해답은커녕 혼란

[그림 5] 학생들의 데이터 수집 과정 사례: 한국정치인의 논어구절 인용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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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가중할 수 있는 정보, 무엇보다 참고해야 할 문헌이 많아지거나 정

리해야 할 데이터가 지나치게 증가할 수 있는 유관 지식은 오히려 학

생들의 읽기를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기에, 탐구 주제 선정과 관련

된 토론의 장에서 그러한 내용을 사전에 짚어주는 요령이 필요하다.
각 팀별로 탐구 주제가 정해지면 위의 [그림 5]에서 확인할 수 있듯

이 데이터 수집 작업이 진행된다. 데이터 수집 방법은 정형화된 규준

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선택한 주제에 맞추어 최적화된 프로세스를 학

생들에게 고안하게끔 유도한다. 예컨대 한국정치인의 논어 구절 인

용을 탐구대상으로 삼은 팀의 경우,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기초 대

상 범위와 수집 채널, 그리고 대량의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모으기 위

한 중간 장치 등을 자율적으로 고민하고 판단하였다. 교수자의 직접적 

도움 없이 학생들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데이터 수집 과정은 능동적으

로 데이터를 다루는 자세를 익히는 출발점에 해당한다.

[그림 6] 학생들의 raw 데이터 구축 사례: 논어와 정동(Affect)11)

10) 전수빈⋅고주연⋅박재현⋅김택민, “논어 구절로 알아보는 정치인의 겉과 속”, 
url: http://dh.aks.ac.kr/~red/wiki/index.php/논어_구절로_알아보는_정치인의_겉과_속 
(최종확인: 2021년 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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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탐구 주제가 부분적으로 수정되거나 아예 변경되기도 한다. 주제를 선

정하는 과정에서 확인하지 못한 데이터 수집의 현실적 어려움이 드러

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림 6]과 같이 이 과정에서 학생

들에 의해 구축되는 raw 데이터 샘플은 해당 주제의 온톨로지를 본격

적으로 설계하기 위한 기초 자원이 된다.
학생들은 데이터 수집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탐구 주제에 대한 데이터를 다루게 되고, 그것이 곧 본격적인 데이터 

구축을 위한 raw 데이터이자 온톨로지 적용을 통해 추후 정교하게 가

공해야 할 기초 자원임을 인지하게 된다. 그리고 선정한 주제를 탐구

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편찬을 목적으로, 각 팀은 자체적으로 구축한 

raw 데이터 샘플을 토대로 온톨로지 설계를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아래의 [그림 7]과 [그림 8]을 통해 짐작할 수 있듯이, 학생들에 의

해 설계된 기초 온톨로지는 raw 데이터 샘플을 구체적 데이터로 삼아 

네트워크 그래프 형태로 시각화함으로써, 전체적인 데이터의 구조가 

가시적으로 확인될 수 있게끔 하였다.12)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형태

로 온톨로지를 시각화하면, 데이터 구조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이로부터 구성 요소를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형태로 데이터 전체 구조

를 변경하는 작업의 시뮬레이션이 용이해진다.
그리고 아래 [그림 9]에서 드러나듯이 데이터 모델링 절차로서 온톨

11) 박대경⋅김현지⋅박기현⋅김세정⋅정상원, “Emotion and Affect From Analects”, 
url: http://dh.aks.ac.kr/~red/wiki/index.php/EmotionAndAffectFromAnalects (최종확

인: 2021년 2월 25일).
12) 본 강의에서 활용한 네트워크 그래프 시각화 구현 도구는 한국학중앙연구원 디

지털인문학연구소(소장: 김현)에서 제작⋅운용하고 있는 것임을 밝힌다. 해당 도

구(url: http://dh.aks.ac.kr/Edu/wiki/index.php/나의_네트워크_그래프_제작_방법)는 

2017년 4월 최초 공개되었으며, 2021년 2월 현재 오픈소스로 제공되고 있어 누구

나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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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학생들의 온톨로지 시각화 사례 1: 한국정치인의 논어구절 인용13)

[그림 8] 학생들의 온톨로지 시각화 사례 2: 논어와 정동(Affect)14)

13) 전수빈⋅고주연⋅박재현⋅김택민, “Quote from Analects (Ontology)”, url: 
http://dh.aks.ac.kr/~red/wiki/index.php/QuoteFromAnalects_ontology.lst (최종확인: 
2021년 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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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학생들의 데이터 가공 절차 사례: 논어와 정동(Affect)15)

로지 설계는 초기 단계의 작업으로서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본격적인 

데이터를 구축하는 과정에까지 연장된다. 인문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의미의 층위가 다양한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데이터를 

구축해나가는 과정에서 클래스(class)나 속성(property), 관계(relation)를 

새롭게 추가⋅삭제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그에 따라 온

톨로지는 언제든 수정⋅보완될 수 있다. 온톨로지의 수정⋅보완 가능

성은 곧 그에 기초해 구축되는 데이터가 여러 단계의 가공 및 조정을 

거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탐구 주제를 선정하고 기초 데이터를 수집하고 데이터를 본격적으

로 구축하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데이터 설계 프로세스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경험은 학생들로 하여금 탐구하고자 하는 주제에 조금씩 더 

14) 박대경⋅김현지⋅박기현⋅김세정⋅정상원, “Emotion and Affect From Analects (On- 
tology)”, url: http://dh.aks.ac.kr/~red/wiki/index.php/EmotionAndAffectFromAnalects_ontology.lst 
(최종확인: 2021년 2월 25일).

15) 박대경⋅김현지⋅박기현⋅김세정⋅정상원, “감정으로 인간 공자 들여다보기: 통
치와 인간관계를 중심으로”, url: http://dh.aks.ac.kr/~red/wiki/index.php/감정으로_인
간_공자_들여다보기:_통치와_인간관계를_중심으로 (최종확인: 2021년 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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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리고 이 과정은 분명한 목적에 

따라 대상을 분해하고 재구성하는 경험으로서, 비판적 독해의 일환으

로 이해할 수 있다.

3. 협업적 활동으로서의 데이터 구축 과정

‘조별과제 잔혹사’, ‘조별과제 빌런’이라는 말이 학생들 사이에서 오

가는 사실로부터 알 수 있듯이 강의에서 팀 단위의 발표나 과제를 적

용할 경우 학생에게도 그리고 교수자에게도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

다. 팀 단위의 객관적 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전체 

평가 비중에서 팀 단위의 평가와 개인 단위의 평가를 어떻게 합리적

으로 조정할 것인가의 문제 또한 쉽사리 결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와 같은 평가 기준이 얼마나 타당한 논리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 논리를 토대로 실제 교수자가 얼마나 냉정하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가에 따라 학생과 교수자의 강의 만족도는 그 편폭을 달리할 수 있다.
평가의 어려움, 강의만족도에 대한 고려와 별개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남과 함께 하는 활동’이 가져다주는 교육적 효과가 적지 않기

에, 팀 단위의 과제 부여를 무작정 멀리하는 것 또한 온당한 교수자세

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무엇보다 본 강의의 경우 ‘협업’이 가능한 

디지털 환경에서 이루어지기에, 강의를 설계하는 단계에서부터 자연

스럽게 효과적인 협업 시스템에 대한 고민을 진행하였다. 아래는 본 

강의에 협업의 형식을 적용하면서 초점을 둔 3가지 맥락이다.

① 협업으로서의 데이터 구축

② 협업 결과물을 공유한 개인 과제

③ 협업 활동에 대한 평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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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협업으로서의 데이터 구축

디지털 환경은 협업에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 다양하다. 어떠한 

성격의 작업이냐에 따라 선택 가능한 도구는 달라질 수 있다. 본 강의

는 학생들을 팀 단위로 구성해 공동으로 데이터를 구축하는 과정을 

핵심 과제로 삼았기에, 복수의 참여자가 동시에 접속해 데이터를 효과

적으로 정리하고 저장할 수 있는 웹 도구로서 Google Spreadsheet16)를 

기본적으로 활용하였다. 아래 [그림 10]과 [그림 11]은 실제 팀 단위로 

학생들이 Google Spreadsheet 상에 데이터를 정리한 예시이다.

[그림 10] 협업에 의한 데이터 구축 사례 1: 논어와 군자(君子)17)

16) 스프레드시트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도표 양식으로 계산 기능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을 총칭하는 표현이다. 사무업무의 자동화 차원에서 주로 활용되어 왔

으며, Google의 경우 구글드라이브를 통해 손쉽게 공유하고 자유롭게 협업할 

수 있는 웹 도구로서 스프레트시트(https://www.google.com/sheets/about/)를 제공

하고 있다.
17) 김영찬⋅장은재⋅서영민, “군자로 군자보기 : 논어에서 찾는 군자의 길”, url: 

http://dh.aks.ac.kr/~red/wiki/index.php/군자로_군자보기_:_논어에서_찾는_군자의_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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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협업에 의한 데이터 구축 사례 2: 공자와 제자들18)

팀별로 탐구 주제가 다르기에 raw 데이터의 형식이 각양각색이고 

그에 따라 온톨로지 체계 또한 동일하지 않다. 팀원들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함께 입력해나갈 수 있는 Spreadsheet를 공유한다 하더라도 

엄밀히 말하면, 그것은 결과적으로 데이터를 입력하는 공간을 공유하

는 것이지, 데이터를 입력하기까지의 전반적인 고민과 탐색을 온전히 

공유하는 매개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해 각 팀은 데이터 설계 및 구축 과정에서 팀원 

간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메신저나 채널을 자체적으로 

개설해 운용하였다. 특히 데이터 구축 과정의 협업에서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데이터의 객관성 확보이다. 다수가 데이터 구축 과정

에 참여하기에 데이터 입력을 위한 규준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참여하

(최종확인: 2021년 2월 25일).
18) 김은서⋅문정혁⋅김용한⋅김강우, “논어를 통한 사과(四科)의 정의와 제자들의 성향 고찰”, 

url: http://dh.aks.ac.kr/~red/wiki/index.php/논어를_통한_사과(四科)의_정의와_제자들의_성향_고찰 
(최종확인: 2021년 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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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개인별로 주관적 판단이 개입할 여지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각 팀은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세스로서 아

래 [그림 12]와 같은 ‘데이터 객관성 확보 방안’ 또한 데이터 편찬 과

정에 적용하였다.

[그림 12] 학생들의 협업 프로세스 사례: 논어와 정동(Affect)19)

디지털 환경에서 공동으로 논어 데이터를 구축하는 작업은 일종의 
‘논어 함께 읽기’라고 할 수 있다. 공동으로 데이터를 다루어야 하기

에 부여되는 여러 조건을 고려하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은 ‘잘 읽기’ 
위한 필수적 절차에 해당한다. 이때의 ‘잘 읽기’는 개인의 읽기를 더욱 

탄탄하게 만드는 것으로서의 공동의 읽기이자 동시에 공동의 읽기를 

더욱 풍부하게 유도하는 것으로서의 개인의 읽기를 함께 내포한다.

19) 박대경⋅김현지⋅박기현⋅김세정⋅정상원, “감정으로 인간 공자 들여다보기: 
통치와 인간관계를 중심으로”, url: http://dh.aks.ac.kr/~red/wiki/index.php/감정으

로_인간_공자_들여다보기:_통치와_인간관계를_중심으로 (최종확인: 2021년 2
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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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협업 결과물을 공유한 개인 과제

팀 내부에 한정된 데이터 구축 작업은 동일한 목적과 논리를 공유

하는 공동체(community)의 경험을 익힐 수 있는 훈련이지만, 공동체 

바깥에 존재하는 사회(social)와 호흡하고 교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

하지는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 내에서의 협력을 익히는 것만으

로는 ‘공유’(sharing)의 의미를 온전히 경험하기 어렵다. 공동체 바깥을 

대상으로 한 ‘개방’(open)이 이루어지고 개방된 자원을 자유롭게 교환

함으로써 새로운 발견을 이루어낼 수 있을 때 제대로 된 ‘공유’가 이

루어졌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팀 단위로 각기 작업한 결과물을 본 강의

에 참여하는 수강생이라면 누구든 볼 수 있게끔 개방하고, 그것을 자

유롭게 활용해 개인 과제를 작성하도록 유도하였다. 공동에 의한 작업

이 개인의 고민으로 이어져 새로운 발견을 이루어낼 수 있음을 학생

들에게 경험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다.
예컨대 아래의 [그림 13]은 자신이 속한 팀에서 편찬한 데이터에 추

가적으로 다른 팀에서 편찬한 데이터를 응용해서 개인의 읽기 경험을 

더욱 심화하고자 한 어느 학생의 확장적 시도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방식의 사회적⋅확장적 읽기 경험은 데이터를 매개로 하기 때문에 가

능한 것이다. ‘나’의 읽기와 ‘우리’의 읽기를 연결하고 ‘그들’의 읽기를 

‘우리’의 읽기와 ‘나’의 읽기로 연결하는 것은, 읽기의 과정을 디지털 

환경에서 공유 가능한 형식의 데이터로 진행했기 때문에 기대할 수 

있는 결과이다. 읽기의 경험을 연결하는 교통으로서의 협업이 데이터

를 통해 가능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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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다른 팀에서 구축한 데이터를 활용한 어느 학생의 개인 과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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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협업 활동에 대한 평가 작성

팀 단위의 활동이 실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직접적으

로 참여하는 팀원들만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협업 활동에 대한 

엄밀한 차원의 평가는 교수자가 아니라 같은 팀원들에 의해 이루어지

는 것이 타당하다. 그에 따라 본 강의는 팀 단위로 각 구성원(본인 포

함)이 여타 구성원의 협업 활동에 대해 평가하도록 하였으며, 그 결과

를 전체 평가에 반영하였다. 특기할만한 점이 있으니 팀원에 대한 평

가 기준을 학생들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마련하게끔 했다는 사실이다.

[그림 14] 본인이 속한 팀의 협업 형식에 대한 어느 학생의 개인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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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팀 단위의 읽기가 얼마나 잘 진행되었는지 그리고 그 가운

데 구성원으로서의 나의 읽기가 얼마나 충실하게 이루어졌는지를 반

성하도록 하는 장치에 해당한다. 위의 [그림 14]에서 드러나듯이 평가

를 매개한 협업으로서의 읽기 과정에 대한 분석은 ‘읽은 것에 대한 읽

기’로서 그것 자체로 메타적 읽기 기능을 수행하며, 이러한 읽기 경험

은 아날로그 환경에서는 기대하기 어려운 디지털 환경에서의 특수한 

지점이라 할 수 있다.

4. 창의적 제안으로서의 데이터 해석 과정

일반적으로 사회과학 방면의 데이터 분석(data analysis)이 정량적

(quantitative) 관점에 기초해 주로 수치화된 데이터를 다루는 것에 비

해, 인문 데이터를 대상으로 한 해석은 상대적으로 정성적(qualitative) 
접근이 더욱 강조된다. 수치로 환원할 수 없는 의미의 층위가 대상 내

외 곳곳에 자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 사이의 위상 또한 미세하

고 복잡하기에, 데이터 사이의 관계를 다각도로 조망함으로써 의미적 

유관함을 탐색하고 그 가운데 변별이 될 만한 여러 지점을 찾아 정보

를 종합해 최종적으로 발견한 지식을 제안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일정 이상의 규모를 갖춘 데이터 사이의 관계를 다각도로 조망하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을 매개로 다량의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질의어(query)가 지원되는 데이터베이스 플랫폼이 적절할 수 있

다. 그리고 질의어를 통해 출력되는 결과값의 형식이 시각적으로 표현

될 수 있다면 그에 대한 직관적 이해를 도모하기에 더욱 용이하다.
위와 같은 조건, 즉 질의어를 지원하는 동시에 결과값을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대표적인 데이터베이스 플랫폼으로 Neo4j20)가 있다. 
Neo4j는 일반적으로 ‘그래프 데이터베이스’(graph database)라 지칭되



64  인문논총 제78권 제1호 (2021.02.28.)

는데, 입력된 데이터를 그래프 형태로 시각화해서 출력해주기 때문에 

온톨로지 기반으로 구축된 데이터를 다루기에 효과적이다.
본 강의는 학생들 각자의 컴퓨터에 Neo4j를 설치하게끔 하고, 질의

어인 Cypher Query Language에 대한 기초적 내용을 학생들에게 전달

하였다. 학생들은 팀 단위로 구축한 각각의 데이터를 그래프 데이터베

이스에 입력하고, 그로부터 유의미한 정보를 탐색⋅출력할 수 있는 질

의어를 다양하게 구성함으로써 자유롭게 논어를 탐구하였다.
예컨대 아래의 [그림 15]는 공자와 제자들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을 주제로 한 팀에서 자신들이 편찬한 데이터베이스를 탐색하기 위

[그림 15] 데이터를 탐구하기 위해 학생들이 작성한 Cypher Query 예시21)

20) Neo4j(https://neo4j.com/)는 Neo Technology사에서 개발한 그래프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이다. 복잡한 구조의 데이터 네트워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기에, 여러 정보가 종합된 인문학 데이터를 다루는 데 용이하다.
21) 김은서⋅문정혁⋅김용한⋅김강우, “논어를 통한 사과(四科)의 정의와 제자들의 성향 고찰”, 

url: http://dh.aks.ac.kr/~red/wiki/index.php/논어를_통한_사과(四科)의_정의와_제자들의_성향_고찰 
(최종확인: 2021년 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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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구축한 질의어 예시이다. 데이터베이스에서 원하는 맥락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해당 내용에 대한 질문을 컴퓨터에 입력해야 하며, 그
러한 매개로서 질의어를 작성하는 과정은 데이터로 인문 지식을 탐색

해 나가는 기초적 경험에 해당한다. 아날로그 환경에서의 읽기 경험이 

인간과 책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을 직접적으로 매개하는 가운데 이루

어진다면, 디지털 환경에서 데이터를 매개로 한 읽기 경험은 인간과 

책 사이에 컴퓨터(machine)라는 매개자가 존재하며 해당 매개자와의 대

화 과정에서 형성되는 것이 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16] Cypher Query 입력을 통해 출력되는 그래프 형태의 결과 예시22)

22) 전수빈⋅고주연⋅박재현⋅김택민, “논어 구절로 알아보는 정치인의 겉과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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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대규모 데이터 가운데 탐색하고자 하는 정

보를 반영한 특정 질의어를 입력하면 위의 [그림 16]과 같이 그에 해

당하는 그래프 형태의 결과가 화면상에 출력된다. 노드(node)와 엣지

(edge)로 구성되는 시각적 형식의 결과물은 데이터 사이의 의미적 관

계를 직관적으로 파악하기에 용이하다. 그러한 방식으로 데이터 사이

의 관계를 다각도로 출력해보는 가운데 필요한 정보를 입체적으로 조

직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유의미한 지식을 발견할 수 있는 가능

성 또한 커지는 것이다.
예컨대 아래 [그림 17]은 논어에서 드러나는 정동(Affect)을 대상 

주제로 삼아 탐구한 팀에서, 데이터 탐색을 위한 질의어를 작성하고 

결과를 출력한 다음 그것을 해석한 사례이다.
질의어 작성은 데이터 모델링 과정에서 온톨로지 체계로 확정한 클

래스(class), 개체(instance), 속성(property), 관계(relation) 등의 요소를 뼈

대로 삼아 이루어지는데, 이는 결국 애초 데이터 설계 과정에서 정교

한 고민이 선행되지 않을 경우 만들어진 데이터베이스를 탐색하는 일

이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음을 뜻한다. ‘Garbage in, Garbage out’이
라는 관용적 표현을 떠올리면 되겠다.

한편으로 데이터를 다루는 데 있어서 특정한 방향의 접근만을 강제

한 것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학생들에게 정성적 관점의 접근을 최대한 

고민하고 실제 시도해보기를 요구한 것은 맞지만, 데이터를 다각도로 

들여다보고 해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에, 필요한 경우 정량적 관점

에 입각한 분석 또한 자유롭게 진행하게끔 하였다. 예컨대 아래 [그림 

18]에서 나타나듯이 논어에서 드러나는 특정 어휘의 출현 양상 및 

그 의미를 탐색하기 위해서는, 해당 어휘가 어떠한 맥락에서 얼마나 

url: http://dh.aks.ac.kr/~red/wiki/index.php/논어_구절로_알아보는_정치인의_겉과_속 
(최종확인: 2021년 2월 25일).



류인태 / 데이터 기반의 고전 읽기 교육  67

[그림 17] 논어와 ‘정동’(Affect) 데이터 해석의 한 예시23)

23) 박대경⋅김현지⋅박기현⋅김세정⋅정상원, “감정으로 인간 공자 들여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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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논어와 ‘군자’(君子) 데이터 분석의 한 예시24)

많은 빈도수를 보이는 지에 대한 정보 또한 필요하다.
이와 같이 고전을 대상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분석한 내용을 바탕

으로 탐구 주제에 대한 해석을 진행하는 과정은, 인문 지식에 접근하

는 혁신적 방법이자 고전을 읽는 새로운 채널이 될 수 있다. 그 가운데 

‘창의적 제안’이란, 데이터 해석을 통해 결과적으로 도출되는 지식의 

통치와 인간관계를 중심으로”, url: http://dh.aks.ac.kr/~red/wiki/index.php/감정으

로_인간_공자_들여다보기:_통치와_인간관계를_중심으로 (최종확인: 2021년 2
월 25일).

24) 김영찬⋅장은재⋅서영민, “군자로 군자보기 : 논어에서 찾는 군자의 길”, url: 
http://dh.aks.ac.kr/~red/wiki/index.php/군자로_군자보기_:_논어에서_찾는_군자의_길 
(최종확인: 2021년 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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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인문학적 문제의식에 기초한 질의어 

작성 단계에서부터 새로운 지식의 발견에 이르기까지 데이터를 다루

는 전 과정을 통칭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 능동적

으로 참여하는 경험이 곧 즐거운 놀이로 해석될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5. 맺음말

단일 분야의 전공 지식을 갖춘 교수자 1인의 지도하에 좁은 범위의 

지식을 탐구할 수밖에 없는 전통적 방식의 인문학 교육 모델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가 꾸준히 들려오고 있다. 잡마켓에서의 직업 획득 채널

과 연계해 전공 지식에 대한 ‘전문성’ 확보를 인준 받아야 하는 학술

시스템이 오랜 기간 지속되었고, 그러한 상황에 처한 연구자의 사유가 

교육에 자연스레 투영됨에 따라 그동안 전공별로 파편화된 지식 전달 

교육이 큰 비판 없이 이루어져 온 결과라 하겠다.
컴퓨터 기술과 웹 환경의 급격한 발달에 따라 소위 ‘초연결’(Hyper- 

connected), ‘초지능’(Superintelligence)을 강조하는 사회로 접어들고 있

는 현 시점에서, 단일 분야의 전문 지식 탐구에만 집중한다는 것은 미

래사회에 대비한 역량을 기르는 것과는 배치되는 일이다. 다양한 분야

를 넘나들며 여러 지식을 입체적으로 다룰 수 있는 역량에 대한 관심

과 그것을 길러주는 교육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니, 이러한 상

황은 곧 전통적인 인문학술이 왜 오랜 기간 위기에 처한 것으로 여겨

져 왔는지에 대한 인식과도 결부지어 생각해볼 수 있다.
그러한 생각의 연장선상에서 인문 교육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고

전 읽기의 영역은, 고전에 대한 협소한 지식을 전달하는 데 초점을 두

기보다는 오히려 고전을 매개로 쉽사리 정의하기 어려운 인문학적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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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의식을 입체적으로 탐구하는 데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디지털 공

간에는 그러한 작업을 시도할 수 있는 다채로운 미디어와 데이터 기

반의 플랫폼이 준비되어 있으며, 그것이 ‘고전 읽기’라는 전통적 인문

학술 행위와 만나는 지점은 이미 현실로 다가온 미래의 지식 환경을 

경험하는 훈련으로서 또한 반드시 필요한 교육 체험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인문학적 문제의식과 해당 방면의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에 있어서 

데이터 리터러시를 적용할 경우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효과는, 교수자

가 지식을 직접적으로 전달하지 않아도 수강자가 스스로 지식을 탐구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는 것이다.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전통적 방식의 교육 모델에서 벗어나 수강자가 스스로 학습하고 그로

부터 문제의식을 심화할 수 있는 매개 환경을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소통 — 학습 — 평가에 있어서 기존과는 다른 교육적 접근을 시도할 

수 있으며, 그로부터 발생하는 새로운 교육적 효과에 대한 기대 또한 

가져볼 수 있다.25)

논어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본 강의 사례는 바로 그러한 점에 입

각해 ‘고전 읽기’를 강행한 실험적 시도라 할 수 있다. 본론에서 제시

한 3가지 특징, 즉 데이터 설계 과정이 고전에 대한 비판적 접근으로 

이해되고 데이터 편찬 과정이 고전을 대상으로 한 협업적 활동으로 

수용되며 데이터 해석 과정이 고전을 매개한 창의적 제안으로 여겨질 

수 있는 배경에는 디지털⋅데이터 기반의 새로운 리터러시 모델이 자

리하고 있다. 고전 교육 또는 인문학 교육의 관점에서 디지털⋅데이터 

환경이 어떻게 응용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문제의식에 이 글이 조

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한편으로 ‘실험적 시도’라는 표현에서 드러나듯이 이 글을 통해 소

25) 류인태(2020), ｢디지털 공간에서의 ‘학이시습學而時習’｣, 작가들 75, 인천작

가회의, pp. 173-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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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한 강의 형식은 여전히 보완하고 다듬어야 할 지점이 많다. 그 부분

에 대해서는 앞으로 경험을 더 쌓아 추후 발전된 논의를 전개하겠다

는 말로 대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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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ome Thoughts on the Data-based Instruction for 
Reading Classics:

Focusing on a Case of the Digital Humanities Lecture 
for Reading Analects [論語]

Ryu, Intae*
26)

This article is based on a case of the digital humanities lecture for read-
ing Analects [論語]. This Research focuses on data-based instruction for 
reading the Classics, and looks at the educational meaning of such an 
instruction. Considering that the lecture has adopted idiosyncratic teaching 
methods, the conclusions of this article may not be the universal, or in-
deed represent the majority view. But apart from that, the process of data 
design, construction, and analysis in reading Analects [論語] in the lecture 
is enough to be accepted as presenting a critical approach to classics, a 
collaborative activity dealing with classics, and a creative suggestion for 
classics. In a rapidly changing, digital-based environment, we are now ap-
proaching a situation in which we have to think about a new literacy for 
reading Classics. In that context, it is possible to suggest that this article 
presents several implications.

* Postdoctoral fellow,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Sungkyunkwan University




